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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oderated-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media content selection and parental restrictive media med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creen media time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Methods: A total of 693 parents of children aged 5~6 yea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asked to answer all survey ques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7.0. Model 11 of
PROCESS macro 4.3 was used to examine the moderated-moderated mediation
model. Children’s gender, age, childcare enrollment status, and household income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as covariates.
Results: The moderated-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media content
selection and parental restrictive media mediat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bedtim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reen media time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only when parents did not appropriately implement
restrictive mediation and children freely selected media content.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par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restrictive media mediation and selecting appropriate
media contents for their child to preven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early
childhood. Also, child education or day-care centers should offer education
program about appropriate media use to reach more parents.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screen media time, bedtime, children’s
media content selection, parental restrictive media mediation

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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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야만 하는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생애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변화

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는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이다. 집행기능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정서,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으로(Diamond, 2013; Zelazo & Muller, 2002) 작업기억, 억

제, 주의전환, 감정조절, 계획조직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서정은, 박혜원, 2011; Calson et

al., 2004; Malenka et al., 2009). 이와 같은 집행기능의 중요성은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집행기능의 핵심 구성요소인 억제와 작업기억 등은 유아기부터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한다

(Anderson & Reidy, 2012; Buttelmann & Karbach, 2017). 이는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며 집행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Diamond,

2013). 이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유아기가 집행기능 발달에 있어서 민감기임을 강조하

고 있다(Isquith et al., 2005; Spataro et al., 2023). 만약 유아기에 집행기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집행기능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의 문제를 겪게 되면 이는 유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와 성인기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집행기능곤란

을 겪는 유아들은 행동통제, 작업기억, 계획/조직화,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

은 학령기 동안 학교 부적응, 낮은 학업성취도,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기의

학업성취와 자기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희, 이소현, 2021;

Ahmed et al., 2019; Burke, 2023; Clark et al., 2010; Klenberg et al., 2023; Salvador-Cruz &

Becerra-Arcos, 2023). 따라서 유아기의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효과

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업성취,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 등 이후 발달 시기마다 마주하게

되는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태어난 요즘 유아들은 TV와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

상적으로 영상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집행기능곤란

을 유발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만 3∼4세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184.4분, 만 5∼6세는 169.0분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아들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한

국언론진흥재단, 2023). 영상미디어에서 제시되는 감각적 자극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집

행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Cudo & Zabielska-Mendyk, 2019; Law et

al., 2023; Zhang et al., 2022). 특히, 유아기는 집행기능 발달의 민감기이므로 영상미디어를 과도하

게 시청하는 것은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할 높은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하루 1시간 이상 영상미

디어를 시청하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집행기능곤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Likhitweerawong et al., 2023; McMath et al., 2023).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시청이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밝혀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의 제한을 통한 집행기능곤란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Martins et al., 2020; McMa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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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그러나 유아들이 이미 일상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도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단순히 영상미디어 시청시간만을 줄이도록 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

육・보육 전문가들은 영상미디어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이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
육적인 방안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김하경, 정혜영, 2023). 이러한 상

황을 고려할 때,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어떠한 경로로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집행기능곤란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발달에 필수적인 일상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가

설(displacement hypothesis, Mutz et al., 1993)에 따르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증가할수록 집행

기능발달에 필요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시간이 감소되어 집행기능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Amaral et al., 2023). 이러한 관점에서 수면이 유아의 정보처리, 기억, 학습 등 인지기

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Curcio et al, 2006; Owens et al.,

2000) 수면은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활동이자 인지기능의 지표 중

하나인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영상미디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색채, 소리, 밝은 빛, 빠른 화면전환 등의 감각적 자극은 유아의

심리적・생리적 각성상태를 유도하고 생체리듬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여
취침시간을 지연시키고 수면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Cheung et al., 2017). 뿐만 아니라 유아가

걷기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경우 야간 수면시간이 증가한다는 점(한연오 등, 2018)을

고려할 때, 정적인 좌식활동인 영상미디어 시청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취침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

이 높다. 실제로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취침시간을 지연하고 수면시간을 단축한다

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종은 등, 2017; Kim et al., 2020; Waller et al., 2021). 특히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영상미디어 시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아는 취침 직전까지도 영상미디어 시청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취침시간이

더욱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수면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Ogunleye et al., 2015). 더욱이 대다수

의 우리나라 유아들(94.5%)은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며(K-indicator, 2023), 등원 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 전후로 정해져 있어 유아의 취침시간 지연은 야간 수면시간 부족을 초래할 가능

성이 크다. 짧은 야간 수면시간은 유아의 피로를 유발하고 에너지 수준을 낮추어 집행기능 기술의

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신나나 등, 2017; Carlson et al., 2023; Friedman et al., 2009; Schumacher

et al., 2017; Turnbull et al., 2013). 왜냐하면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수면 동안 이루어

지는 회복과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취침시간 지연으로 인한 수면 부족은 전전두엽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Beaugrand et al., 2023). 또한, 집행기능의 수행능력은 개인의 일상

적 컨디션, 특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Carlson et al., 2023) 취침시간 지연은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유아의 취침시간 지연과 낮은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박서현, 강기수, 2019; Kitsaras et al., 2018; Sade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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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유아가 과도하게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은 취침시간을 지연시

키며 지연된 취침시간은 집행기능곤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는 취침시간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상미디어로부터 받는 다양한 감각자극은 유아의 각성상태를 유도하여

취침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뇌 기능의 저하, 피로, 그리고 낮은 에너지 수준은

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모든

유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과 관련된 부모의 개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유아의 미디어 노

출과 접근이 주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모의 개입은 유아가 영상미디어 시청을 통해 받

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nderson & Evans, 2001; Canadian Paediatric Society, 2017). 선행연구(김윤경 등, 2018; 김은지,

전귀연, 2020)에 따르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모든 유아에게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개입이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의 부정

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매개로 하여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개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매개로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키기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과 관련하여 주 양육자인 부모가 유아가 시청하는

콘텐츠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Canadian Paediatric Society, 2017; Livingstone &

Franklin, 2018; Ponti, 2023; Wilkinson et al., 2021). 공격적인 내용 등 유아의 발달수준에 부적절한

콘텐츠는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Kalinowski et al., 2021). 특히 최근 유

아들이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에서는 유

아가 보다 쉽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김은

영, 임신일, 202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모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유아가 발달에

적합한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Ponti, 2023).

이와 같은 주장은 부모가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여 유아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때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과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유아의 발달수준에 부적합한 선정적이거

나 폭력적인 영상과 같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인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유아의 심리적・생리적 각성을 일으켜 취침시간을 더욱 지연
시킬 수 있다(Anderson & Bushman, 2001). 또한, 자기조절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아가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면, 미디어 시청을 중단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김윤경, 김창숙, 2022; Nishioka et

al., 2022). 따라서 부모가 유아에게 채널을 선택하는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영상미디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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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취침시간을 매개로 하여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취침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 유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행동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디어 중재행동 중에서도 특정 콘텐츠, 시청시간

대, 시청시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는 제한형 미디어 중재(Livingstone & Helsper, 2008; Sciacca

et al., 202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제한형 중재를 행함으로써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내용과 시청시간에 대한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감소하고 유아가 취침 전까지 영상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외부에서의 지도나 규칙 없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시기에는 미디어 시청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인

한계 설정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유아의 미디어 시청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행동은 유아의 지나친 미디어 시청이나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alinowski 등(2021)의 연구는

제한형 미디어 중재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미디어에 대한 제한형

중재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유아의 해로운 미디어 사용패턴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개입하여, 유아가

발달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만을 시청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제한형 미디어 중재를 행할 경우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되거

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

시간을 지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행동은 유아가 고를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거나 미디어

시청시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등의 개입행동으로서, 자녀가 스스로 구체적인 콘텐츠를 고를

수 있도록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는 행동과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행동임을 뒷받침한다.

정리하자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취침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행기능곤란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질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행동이 채널 선택권의 조절효과를 다시 조절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제한형 중재행동 수준이 높을 경우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갖는 것의 부정적 영향

을 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

서 위와 같은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함으로써,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주로 시청하는 환경인 가정

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영상미디

어 시청시간과 취침시간이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

형 미디어 중재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아들

이 만 5세부터 스마트폰과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기 시작하며 채널 선택권을 유아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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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3)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 5세

와 6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의 조절효과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가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하여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5~6세 유아 693명이었다. 유아에 대한 자료는 부모의 보고를 통해 수집되었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348명(50.2%), 여아가 345명(49.8%)이었으며, 연령은 만 5세가 348명(50.2%),

만 6세가 345명(49.8%)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유아는 586명

(84.6%)이었고 기관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유아는 107명(15.4%)이었다. 영상미디어를 처음

접한 시기와 관련하여, 연구대상 유아 중 60%가 만 2세 이전부터 영상미디어를 시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만 0세(생후 12개월 미만)부터 영상미디어를 시청한 유아는 39명(5.6%),

만 1세와 만 2세부터 시청한 유아는 각각 188명(27.1%)과 195명(28.1%)이었으며,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후부터 영상미디어를 시청한 유아는 각각 180명(26.0%), 57명(8.2%), 그리고 34명(4.9%)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응답한 부모 중 아버지는 94명(13.6%)이었으며, 어머니는 599명(86.4%)이었다.

연구대상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50만 원 미만이 20명(2.9%), 250만 원~450만 원 미만이 186명(26.8%),

450만 원~650만 원 미만 266명(38.4%), 650만 원 이상이 221명(31.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집행기능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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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Gioia 등(2000)이 개발한 유아용 행동 평정 척도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Preschool Version; BRIEF-P)를 서정은과 박혜원

(2011)이 번안하고 장문영(2016)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억제, 주의전환, 감정조

절, 작업기억, 계획조직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별 예시 문항은 아래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

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보고한 유아의 집행기능곤란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곤란 전체 척도의 Cronbach’s ɑ는 .98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별 예시 문항 Cronbach’s ɑ
억제(16문항):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한다

.98
주의전환(10문항):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 혼란스러워 한다

감정조절(10문항): 작은 문제에 과잉 반응을 보인다

작업기억(17문항): 두 가지 일을 주면 한 가지만 기억한다

계획조직(10문항):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 물건을 두서없이 비조직적으로 치운다

표 1. 집행기능곤란 하위 요인 별 예시 문항 및 신뢰도 계수

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림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체 개

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과 사용방식은 아래 <표 2>와 같다.

문항 사용 방식

자녀의 주중(월~금), 주말(토~일) 및
공휴일 일일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주중 하루 평균 시청시간 X 5) +
(주말 하루 평균 시청시간 X 2)} / 7

※ 분 단위 환산

표 2.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측정 문항 및 사용 방식

3) 유아의 취침시간

유아의 취침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는 평상시 밤 몇 시에 잠들

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의 취침시간을 시간(범위:

0~23)과 분(30분 단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산출된 값이 클수록 유아의 평상시 취침 시작

시간이 늦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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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용 방식

자녀는 평상시 밤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분을 시 단위로 환산한 후 시와 분을 합함

표 3. 취침시간 측정 문항 및 사용 방식

4) 유아의 채널 선택권

유아의 채널 선택권 소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자녀의 영상미디어 채널 선택권은 주

로 누구에게 있습니까?’의 단일 문항에 부모가 부모와 아이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유아에게 채널 선택권 없음), 아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 있음)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5)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Livingstone과 Helsper(2008)와 Valkenburg 등

(1999)의 미디어 중재문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항들을 요인분석하고 이 중 제한형 미디어 중재

로 분류된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시청 시간을 제한한다.’, ‘시청 양을

제한한다.’ 등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부모

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가 미디어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시

청 시간, 시청 콘텐츠 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제한형 중

재 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ɑ는 .7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7.0(IBM Co. Armonk, NY)과 PROCESS macro version 4.3(Hayes, 2018)을 사용

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 집행기능곤란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의 조절효과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1을 이용하여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와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에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95%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분석과

정에서 유아의 연령, 성별과 기관 재원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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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한 만 5~6세 유아의 집행기능곤란과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과 부모

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에

따른 빈도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대상인 유아들의 집행기능곤란은 평균 109.49

(문항 평균 1.7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은 107.57분이었으며, 평균적으로 21시 49분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평균은 16.13이었으며, 이는 문항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4.03으로 5점 척도 중 ‘그렇다’에

가까운 값으로 본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들이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제한형 중재행동을

많이 보이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채널 선택권의 경우,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3.15%,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56.85%로 나타났다.

변인 가능한 점수 범위 M(SD)

유아의 집행기능곤란 63~252 109.49(30.65)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분) 0~659 107.57(59.64)

유아의 취침시간 0~24 21.81 (0.71)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5~20 16.13 (2.47)

변인 응답 범위 n(%)

유아의 채널 선택권 있음 299(43.15)

없음 394(56.85)

표 4.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N=693)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집행

기능곤란은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취침시간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은 유아의 취침시간과 채널

선택권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취침시간은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부모의 제한형 미디

어 중재와 부적인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

재 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변인 1 2 3 4 5

1. 유아의 집행기능곤란 -

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19** -

3. 유아의 취침시간 .10** .17** -

4. 유아의 채널 선택권 -.01*** .15** .12** -

5.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20** -.18*** -.11*** -.18** -

*p <. 05, **p <. 01.

표 5.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N=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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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 집행기능곤란의 관계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조

절변인인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하기 위해 Hayes(2018)의 Model 11을 이용하여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

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001, p < .05),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취침

시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의 조절효과가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평균 및 ±1SD 지점에서 조건부 조절효

과를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가 –1SD인 지점에서만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취침시간 간의 관계에

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부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낮은 수준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에 따라 유아의

B SE t
95% CI

LL UL
종속변인: 유아의 취침시간

연령 .122* .056 2.180 .012 .232
성별 .089 .052 1.709 -.013 .191
기관 재원 여부 .023 .078 .291 -.130 .176
월평균 가구 소득 .067** .017 3.845 .033 .101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A) .001 .001 .463 -.002 .003
유아의 채널 선택권(B) .095 .054 1.769 -.011 .201
A X B .001 .001 .721 -.001 .003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C) .069* .069 1.984 .001 .138
A X C .002* .001 2.352 .000 .003
B X C -.052* .023 -2.323 -.096 -.008
A X B X C -.001* .000 -2.869 -.002 -.000

종속변인: 유아의 집행기능곤란
연령 -3.282* 2.447 -1.341 -8.088 1.523
성별 -9.131** 2.263 -4.036 -13.573 -4.689
기관 재원 여부 -2.867 3.374 -.850 -9.491 3.757
월평균 가구 소득 -1.160 .770 -1.506 -2.672 .35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087*** .019 4.503 .049 .125
유아의 취침시간 4.149* 1.638 2.534 .934 7.364

주: 성별(남아 = 1, 여아 = 2), 기관 재원 여부(재원 = 0, 미재원 = 1)
*p <. 05, **p <. 01, ***p <. 001.

표 6. 조건부 과정분석의 회귀계수 (N=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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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건부 효과는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이 낮을 때,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취침시간 간의 정적 관계가 더욱 강한 경향이 있었다.

그림 2.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채널 선택권,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삼원 상호작용

한편,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moderated

mediation)는 -.005로 유의하여(95% CI [-.011, -.000]),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에 의한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에 따라 조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B F df1 df2

-2.461 (-1SD) .003** 7.630 1.000 681.000

.000 (M) .001 .520 1.000 681.000

2.461 (+1SD) -.002 2.069 1.000 681.000

**p <. 01

표 7. 조건부 조절효과 검정 결과

조절변인
B SE

95% CI

유아의 채널 선택권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LL UL

0 -2.461 .000 .001 -.001 .002

1 -2.461 .004 .001 .002 .005

주. 유아의 채널 선택권 0 = 없음, 1 = 있음.

표 8.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낮은 수준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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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때,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할 경우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conditional

moderated mediation)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제2의 조절변수의 어느 수준에서 유의한지 확인

해야 한다고 Hayes(2018)가 제시한 바에 따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평균 및 ±1SD에 해당

하는 세 지점에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가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통해 집행기능곤란으로 이어질 때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에 따라 조절

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가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유의했다.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에 따라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통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95% CI [.002, .032]),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이 낮고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유아의 영

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과 집행기능곤란 간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이 낮을 때 유아가 스스로 시청할 콘텐

츠를 고를 수 있는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취침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행기능곤란을 겪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LL UL

-.005 .003 -.011 -.000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조절변인에 의한
조건부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LL UL

-2.461(-1SD) .014 .008 .001 .032

.000(M) .003 .004 -.006 .012

2.461(+1SD) -.008 .007 -.025 .003

표 9.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와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조절변인
B SE

95% CI

유아의 채널 선택권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LL UL

0 -2.461 .002 .004 -.007 .011

1 -2.461 .016 .007 .002 .032

주. 유아의 채널 선택권 0 = 없음, 1 = 있음.

표10. 부모의제한형미디어중재의낮은수준에서유아의채널선택권에따른조건부간접효과의유의성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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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유아들의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

인으로 영상미디어 시청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집행기능곤란에 미

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동시에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 집행기능곤란의 관계에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과 부

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의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중

심으로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취침시간, 집행기능곤란의 관계에

서 유아의 채널 선택권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다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

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이 낮고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상미디어 시청시

간이 취침시간을 매개로 하여 집행기능곤란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모가 제

한형 미디어 중재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가 영상미디어의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

하여 시청하게 된다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지연시켜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제한형 중재행동 수준이 낮은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유아

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매

개로 하여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이 취침시

간을 지연시켜 집행기능곤란으로 이어지는 본 연구결과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취침

시간을 지연하며(Martins et al., 2020; McMath et al., 2023), 취침시간 지연을 포함한 유아의 수면

문제가 집행기능곤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서현, 강기수, 2019; Kitsaras et al.,

2018; Sadeh et al., 2003)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Mutz 등(1993)의 대체 가설에 의하면 유아가 과도하게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은 유아의 취침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영상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에 지

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심리적・생리적 각성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Amaral et al., 2023). 과도

한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취침시간의 지연으로 초래된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피

로감을 증가시키며, 에너지 수준의 감소와 집행기능 수행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집

행기능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유아의 집행기

능곤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취침시간이 이러한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경로는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행동 수준이 낮고 이와 더불어 유아가 자신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석하면 다

음과 같다. 부모의 제한형 중재행동 수준이 낮다는 것은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할 때 시청시

간과 시청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Nathanson,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이 볼 콘텐츠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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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유아가 발달 수준에 부적합한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유아의 생리적・심리적 각성이 유발되어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Cheung et al.,

2017). 또한,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에 몰입하게 되면

유아 스스로 영상 시청을 종료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Nishioka et al., 2022) 이러한 상황

에서 시청시간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유아는 오랜 시간 영상을 시청하게 되어 취침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조절된-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유아의 유해한 미디어 이용패턴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경우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매개로 하여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채널 선택권의 부정적인 영

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제한형 중재

수준이 높은 부모의 유아들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시청하

며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었으며, 영상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았다는 Kalinowski

등(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유아기에 영상미디어 시청이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야

기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미디어 시청시간뿐만 아니라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와

같은 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 대한 한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그 이유는 유아

기에는 외부에서의 통제나 도움 없이 내면화된 규칙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있으며 또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적절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김윤경, 김창숙, 2022). 따라서 부모가 시청시간과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

로써 유아의 올바른 영상미디어 시청을 지원한다면, 이는 영상미디어 시청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제한형 중

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미디어 이용환경에서 유아가 영상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채널 선

택권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는 유아가 행동통제와 정서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행기능곤란의 문제를 겪

을 경우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평소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습관, 미디어 이용환경, 그리고 일상

생활 습관을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미디어 시청시간뿐만 아니

라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해서 시청하는지 여부, 부모의 제한형 미디어 중재 수준, 그리고 유아의

취침시간 등 유아의 미디어 시청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아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자녀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미디어

시청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 시청시간과 내용에 대

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는 제한형 중재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집행기능곤란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모의 역할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제한형 중재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동시에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가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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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침시간을 지연하여 집행기능곤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가 제한형 중재행동을 적게 하면서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이 있는 가정은 유아의 집행기능곤

란이 예상되는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이

러한 유아들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해당 유아들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취

침시간을 지연시켜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별된 대상

의 부모에게는 현재와 같이 자녀의 영상미디어 시청에 대한 제한형 중재 수준이 낮고 채널 선택

권이 유아에게 있을 때 집행기능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

요가 있다. 부모가 제한형 중재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과 유아가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할 때 유아가 겪을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현재 해당 가정의 환경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한형 미디어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유아의 미디어 시청

에 있어서 부모가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한형 중재행동을 적게 행하면서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한 부모의 어려움에 대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부모가 개인 시간을 확보하거나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유아들에게 영상미디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주현, 박용완, 2019; 장지우, 김선

희, 2022). 본 연구에서도 약 40%의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부모가 보고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상미디어를 이러한 목적에서 활용하는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낮거나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자원이 부족함을 느끼는 등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ikken, 2019). 해당 부모들은 자녀가 보는 콘텐츠에 대한 감독 수준이

낮고 자녀에게 미디어를 더 많이 보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Adamiak, 2015; Lev & Elias,

2020).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가 제한형 중재행동을 덜 보이고 유아가 채널 선택권을 보

유한 것으로 파악된 가정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목적에서 미디어를 명확한 규칙 없이 제공하

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모가 갖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Nikken, 2019). 이정원 등(2021)의 조사에 의하면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이 가정으로 연계되지 않음’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응답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전문가가 부모에게 미디어 이
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라고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모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면 영상미디

어 시청으로 인해 야기되는 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을 감소하거나 예방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

로 사료된다.

넷째,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함에 있어 부모가 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다수의 부모가 이용하는 유아교육・
보육기관을 통해 부모 대상의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약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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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등, 2021). 그러므로 기관

에서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더불어 부모의 제한적 중재의 필요성,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은 모두 주양육자인 부모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부모는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집행기능발달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찰자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이나 회고식 응답의 한계로 인해 실제 영상미디어 시청시간과 집행기능곤란이 정확하게 반영되

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변인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행기능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이윤아와 이완정(2015)

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아가 직접 수행하는 ‘낮과 밤 과제’(Gerstadt et al., 1994)와 ‘카드분류과

제’(Zelazo, 2006)와 같은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중 하나인 미디어 다이어리 분

석과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제 시청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추

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상미디어 시청의 양적 측면으로

시청시간을 고려하여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아들이 영상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최초 시청시기가 빠를수록 영상미디어 시청이 집행기능발달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고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정림 등, 2013)을 감안할 때 추후 연구에

서는 영상미디어 시청시간 뿐만 아니라 최초 시청시기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영상미디어 시

청의 양적 측면이 집행기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자리에서의 영상미디어 사용 여부 역시 취침시간 지연과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Beyens & Nathanson, 2019; Chindamo et al., 2019) 영상미디어 시청의 양적인 측면과 더불

어 시청시간대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관에 재원하는 유아가 84.6%로 대부분이었으며 기관재원여부에 따라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미디어 시청 양상도 다를 수 있기에 이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기관에 다니지 않

는 유아들의 영상미디어 시청 양상은 기관 재원 유아와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만으로 해당 영향을 통제

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에 재원하지 않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아기와는 달리 아동・청소년기에는 다
른 중재행동도 완충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부모보다 미디어를 더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심리적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다(김형지, 정세훈, 2015). 그렇기에 아동・청소년기에는 자녀
에게 영상미디어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적절한 이용을 돕는 설명적 중재행동이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

다(Fam et al., 2023; Liu et al., 2023).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형을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로

확대하여 제한형 중재행동이 아닌 다양한 미디어 중재유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본다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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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룬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의 영상

미디어 시청시간이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유

아의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을 단순히 제한하는 방법 외에도 유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충분한 야간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과도한 영상미디어 시청으로 인한 집행기능곤란을 예방

하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채널 선택권을 부모의 제한형 중재

와는 구분되는 변인으로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의 위

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부모의 제한형 중재행동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방혜영, 2020; 이재순, 이유미, 2022). 그러나 유아의 채널 선택권은 부모의 제한형 중

재와는 다를 수 있다(Kalinowski et al., 2021). 본 연구대상 부모의 제한형 중재 수준은 다소 높았

으나 채널 선택권은 연구대상 중 절반 가량의 유아가 갖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검증해, 유아에게 채널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나 부모의 제한형 중재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을 예방하는 데 있어 단순

히 영상미디어 시청시간의 제한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상미디어 시청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유아기의 영상미디어 시

청이 가져오는 부정적 발달 결과를 예방하는 데 있어 영상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한계 설정

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집행기능곤란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

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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